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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은 ‘노인’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2010년 이후의 노인 관련 언론 보도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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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 혹은 연령주의 현상을 야기하는 하나의 사회적 기제로서의 뉴스 미디어

의 역할을 탐색해 보기 위해 실행되었다.

방법

2010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1일까지의 8개 종합 일간지 속 노인 관련 뉴스 기사를 검색하여 수집한 

1만6713건의 기사 중 체계적 무작위 표집 방법을 통해 선정한 총 1567건의 기사를 내용 분석하였다.

결과

뉴스 기사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노인의 특성 중 건강과 능력에 대해서는 부정적 논조의 기사가 지배적인 반

면, 성격에 대해서는 긍정적 논조의 기사가 지배적이었다. 노인 관련 기사들은 최근의 기사일수록 단편 프레

임을 활용하는 빈도가 높았으며, 그중 노인의 건강과 성격에 관한 기사들이 주로 단편 프레임을 활용하고 있

었다. 노인의 성별의 경우, 여성 노인이 명시되는 경우가 남성 노인이 명시되는 경우보다 많았으며, 전체적

으로는 성별이 명시되지 않거나 남녀 노인 모두가 등장하는 뉴스 기사의 빈도가 가장 많았다. 남성 노인은 

건강에 관한 내용이 주로 다루어진 반면, 여성 노인에 관한 기사는 성격적 특성을 주로 다루고 있었다. 단편 

프레임으로 작성된 기사에서 주로 성별이 특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정 성별이 언급되는 경우에는 긍정

적 논조의 기사가, 성별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논조의 기사가 많았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노인에 관한 국내 언론의 최근 보도 경향을 확인하고,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형성하는 데 있어 

언론이 미치는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추론해 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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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평균 수명의 증가로 우리 사회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세계적으로 전체 인구의 약 7%에 육박하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15). 한국의 60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천만 명 이상으로 전체 인구의 약 20%이며(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Affairs, 

2016), 고령화의 속도는 전 세계의 국가들 중 가장 빠

르게 진행 중이다(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15). 따라서 법, 제도, 사회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령 친화적 사회의 구현을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책적으로는 고용, 의료, 연금 

등 노인을 위한 복지 정책의 확대 및 개편이 요구되

며(Ahn & Lim, 2015), 경제적으로도 시니어 소비

자로서의 노인의 역할 재고와 함께 고령 친화 산업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촉구된다(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15). 그 외

에도 노인 스스로가 노후 생활을 준비하고 사회보

장 제도를 활용하여 독립된 경제적 주체로서 기능

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Ahn & Lim, 2015).

증가하는 노인 인구와는 반대로 노인의 사회적 

위상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실제로 국

내 성인들은 노인에 대해 부정적 고정관념을 가지

며(Kwon, Noh, & Jang, 2013), 노인들은 젊은 세

대로부터 종종 무시나 기피를 경험한다(Lee, Choi, 

Kim, & Cho, 2010). 노인에 대한 타 세대의 사회

적 차별과 거부는 세대 갈등과 노인 고용 기피 등 

다양한 쟁점을 유발하는 중요한 사회적 개념이지

만, 노인 차별이나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관련된 

연구들은 그 현상을 규명하는 데 그칠 뿐(Kim, 

2003; Lee, 2009; Kim, Kim, & Min, 2012; Park 

& Yi, 2001),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혐오

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정착되는 메커니즘에 대

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노인에 대한 타 세대의 인식적 폄하 혹은 차

별은 학계에서 연령주의(ageism) 또는 낙인(stigma) 

현상으로 논의된다. 낙인은 사회적으로 일반적이

지 않은 특성을 가진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행위 

또는 이를 정당화하는 불명예스러운 표식을 지칭하

며(Goffman, 1963), 연령주의는 그중 노화 또는 

노인에게 한정된 폄하의 과정을 일컫는다(Butler, 

1980). 현대 사회에서 노인 낙인과 연령주의 현상

은 특정 사회나 문화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보다

는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한 부양 의무의 확대와 경

제 구조의 변화로 인한 노인의 역할 상실 등 고령화

와 산업화를 경험하는 대부분의 국가와 지역에서 공

통적으로 경험하는 보편적 산물이다.

노인에 대한 타 세대의 부정적 고정관념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낙인과 연령주의는 결과적으로 고

령 인구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유발하고, 그들에 대

한 차별과 거부를 사회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확산되는 과정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

다. 고정관념 구성 모델(stereotype content model: 

Fiske, Cuddy, Glick, & Xu, 2002)에 따르면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차별 행동이 발생하는 

과정에는 그 집단이 보유한 속성에 대한 타 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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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정 집단에 대한 사람

들의 지각은 능력(competence)과 성격(warmth)

에 대한 평가로 구분될 수 있는데, 노인의 경우 능

력은 낮게 지각되지만 성격은 긍정적으로 평가되

는 경향이 있다(Cuddy & Fiske, 2002). 이 모델

은 특정 집단에 대해 부각되는 특성과 그에 대한 사

회적 인식이 해당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고정관념은 선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학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다

(Aboud, 1988). 미디어는 고정관념 형성의 원천

이 되는 언어와 이미지를 생산하고 고정관념을 지

지하거나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Cheong, Song, 

Yoon, & Shim, 2011). 본 연구는 다양한 사회적 

학습의 기제 중 노인에 대한 지배적인 이미지를 생

산하는 뉴스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보다 구체적으

로는 뉴스가 노인의 특정 속성을 강조함으로써 연

령주의와 노인 낙인화에 기여하고 노인에 대한 타 

세대의 부정적 태도와 차별 행동을 유발하는 과정

을 간접적으로 살펴보았다. 미디어와 노인 이미지

의 관련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주장이며

(Gerbner, 1980), 최근의 연구들도 미디어를 통한 

학습이 현대 사회에서도 유지되고 있음을 보고하

고 있다(Kang, 2018; Park, Chung, & An, 

2018). 이에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7년 6월까

지의 노인 관련 뉴스 기사를 수집하여, 노인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특성인 건강, 

능력, 그리고 성격 중 어떠한 특성이 뉴스에서 주로 

다루어지며, 개별 특성이 어떠한 관점에서 기술되

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노인에 대한 타 세대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바로잡고 세대 갈등을 해소하

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노

인 낙인화를 심화시키는 뉴스 미디어의 역할을 강

조하고 고령 친화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언론

의 역할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노인에 대한 편향된 

시각의 기사들은 노인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에 관한 

기사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객관적인 근거 자

료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노인에 대한 올

바른 보도 자료 작성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론적 배경

국내 사회의 노인 인식

노인의 역할이 변화함에 따라 달라진 노인의 위상

과 사회적 인식은 국내에서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과거부터 노인에 대한 태도는 노인 공경을 중요한 

미덕으로 강조하는 동양 사회가 서양 사회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Ng, 2002). 하지만 

최근의 메타 분석 연구에서는 오히려 아시아 지역

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타 세대의 태

도가 더욱 부정적이며, 특히 한국·일본·중국과 

같은 동아시아 지역이 동남아시아나 남아시아보다 

심각하다고 나타났다(North & Fiske, 2015). 이

에 대해 연구자들은 동양 사회와 같은 집단주의 사

회에서 고령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개인주

의 사회보다 고령자 인식이 더욱 급격하게 변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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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노인에 대한 타 세대의 인식은 다양한 맥락에서 

연구되어 왔다. 국내의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연

구들에서는 대부분 노인의 신체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인 반면,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이미지는 긍

정적이었다(e.g., Kwon et al., 2013). 이윤경

(Lee, 2007)의 연구에서 비노인층은 노인의 신체

적 건강, 정서적 상태, 지적 능력, 그리고 경제적 능

력에 대해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

지고 있었으며, 특히 청년층은 노인의 건강에 대해 

가장 부정적이었다. 반면, 중장년층은 노인의 경제

적 능력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다른 연구에서도 심리적 

영역에서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종종 발견되는 반

면, 신체적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

이 강했다(Choi & Shim, 2014; Jung & Kim, 

2013). 반대로 노인이 스스로를 인식하는 이미지

에 대한 연구(Hong, 2009)의 경우, 노인들은 스스

로를 지적인 능력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인식

하고 있는 반면, 신체적 혹은 심리적으로는 노쇠하

거나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역동적으로 달라진다. 노인 이미지에 대한 연구 경

향을 시기별로 분석한 정진경(Jung, 2015)의 연구

에 따르면 노인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학술적 연구

는 2000년대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노인

에 대한 이미지는 단편적이지 않고 사회적 맥락이

나 노인의 상황적 요인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또한 2014년에 실시된 노인 부양에 대한 인식 추이

를 살펴보면, 노인 부양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고 인

식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국가 책임에 대

한 인식은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 이는 다

양한 노인복지 정책이 사회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노인 부양에 대한 책임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

는 점점 하락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보

고서에서 따르면 2009년보다 2017년도의 노인 이

미지가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노인을 복지 수

혜의 대상이 아닌 스스로 일자리를 찾고 경제 활동

을 하는 자립의 주체로 인식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

하였다.2) 이에 대해 해당 보고서는 일하는 노인을 

미디어가 묘사하는 방식에 따라 노인 일자리에 대

한 대중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렇듯 세대 간 노인 이미지의 차이와 시대에 따

른 변화는 노인 이미지가 절대적이거나 일관적이기

보다는 시기, 사회 계층, 미디어 표상 등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음을 반영한다. 본 논문은 노인의 이미지

를 구성하고 고착화하는 다양한 외부 요인 중, 뉴스 

미디어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노인의 특성과 그에 

대한 논조의 역할에 주목하기로 한다.  

1) 국민경제자문위원회 (2014). 복지정책에 관한 국민 인식 조사 및 분석 연구.

2) 현대경제연구원 (2017). ‘일하는’ 노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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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낙인과 연령주의

노인의 사회적 이미지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낙인 

혹은 연령주의라는 개념적 틀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다. 낙인은 사회적 오명이나 불명예를 유발하는 특

성과 그것을 보유한 대상이나 집단에 대한 업신여김

이나 차별의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Goffman, 

1963). 낙인화된 집단의 사회적 정체성은 그 집단

에 속한 개인의 인간적 본성에 흠이 있거나 명예가 

더렵혀졌다는 의미의 단서로 작용한다(Crocker, 

Major, & Steele, 1998). 사회적으로 불명예스러

운 특성을 보유한 집단은 그에 대한 집단적 명칭을 

부여 받고(labeling), 부여한 명칭과 부정적 특성

에 대한 강한 연상 고리를 형성하며, 사회적 고립, 

차별, 지위 하락의 과정을 거쳐 한 사회에서 낙인화

된다(Major & O’Brien, 2005). 

고프만(Goffman, 1963)은 낙인을 그 특성에 

따라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첫 번째 낙인은 신체

적 결함이나 장애로 인한 낙인으로 질병을 보유하

거나 신체적 장애를 가진 대상에 대한 낙인이다. 두 

번째 낙인은 행동적 습성이나 심리적 성격을 낙인

화하는 것으로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자 혹은 동성

애와 같은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이 여기에 해당된

다. 세 번째 낙인은 특정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

로 상대를 낙인화하는 것으로 특정 인종이나 종교 

집단 구성원에 대한 낙인이다. 노인에 대한 낙인은 

노인이라는 고령 집단에 대한 타 세대의 낙인이기 

때문에 집단 낙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본질

적으로는 노인에 대한 낙인이 어디에서부터 발생

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만

약 노인에 대한 낙인이 그들의 노쇠함이나 장애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다면, 이는 집단 낙인이

기보다는 노인이 가진 신체적 장애로 인한 낙인일 

수 있다. 반대로 노인의 권위적이거나 고집스러운 

성격으로 인해 발생한 낙인이라면 심리에 기인한 

낙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노인에 대한 낙

인은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요양시설에 

거주하게 하거나 고용에서의 차별, 폭언이나 폭행 

등 부당한 행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Graham 

et al., 2003) 낙인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그 문

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연령주의(ageism)는 고령자에 대한 편견

이나 차별의 과정이다(Butler, 1980). 국내에서는 

노인 낙인보다는 연령주의라는 통합적 현상에 관

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Kim, 2009, 2012; Kim, 2011). 이는 노인을 대

상으로 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 현상을 단순히 노인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적 행동이 아닌 법, 제

도, 환경 등 구조적 측면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조

명하려는 시도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

러한 과정에 대한 포괄적 논의는 다시 태도, 행동, 

환경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태도 차원의 경우, 

고령자 집단(the aged), 혹은 나이가 많은 대상(old 

age), 그리고 나이를 먹는 과정(aging process)에 

대한 타 세대 혹은 노인 스스로의 부정적 태도를 설

명하며, 행동 차원은 노인을 대상으로 발현되는 

(타 세대의) 차별적 행동을 일컫는다. 그리고 마지

막으로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고착시키

는 정책 및 제도적 관습이 환경 차원에 해당한다.

연령주의와 노인 낙인 현상은 개념의 포괄성 혹

은 내포하는 함의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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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으로는 노인 집단에 대한 그 시대의 사회적 인

식과 태도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령주의와 노인 낙인 현상에 공

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중 하나인 뉴

스 미디어에 등장하는 노인 이미지를 분석하고 뉴

스 기사에서 지배적으로 다루어지는 노인의 특성

과 그에 대한 논조 및 뉴스 프레임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미디어와 노인 이미지

미디어 속 노인의 이미지는 우리 사회의 노인에 대

한 인식을 투영해서 보여 주는 거울과 같다. 또한 

미디어는 특정 노인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노출함

으로써 노인의 이미지를 사회적으로 고착화하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따라서 미디어에서 다루어지

는 노인 이미지를 연구하는 것은 노인에 대한 현 사

회의 인식을 간접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미디어가 어떠한 노인상을 사회적

으로 정형화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연령에 근거한 고정관념에서 유발되는데, 특히 노

인이 보유한 질병(illness), 노인 집단의 무능력

(incompetence), 그리고 노인의 문제와 자신의 

무관함(irrelevance)을 지각할수록 그 태도가 더

욱 부정적으로 심화된다고 본다(North & Fiske, 

2015). 즉, 신체적 약자라는 노인의 물리적 특성과 

노인들만이 보유한 성격이나 행동 양식으로 인해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발생하며, 이러한 태도

는 노인 집단이 자신과는 무관한 외집단(out-group)

이라는 인식을 통해 강화된다. 

본 연구는 미디어를 통해 노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가 형성되는 과정을 고정관념 구성 모델(stereotype 

content model)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 모델

에 따르면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은 크게 성격

(warmth)과 능력(competence)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중 노인은 지역과 문화에 관계없이 공통

적으로 성격적으로 따뜻하지만 능력적으로 무능력

한 집단으로 여겨진다(Cuddy, Norton, & Fiske, 

2005; Cuddy et al., 2009). 이러한 무능력의 지

각은 노인 집단을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집단 혹

은 사회적 능력이 부족한 집단으로 연결시키기 때

문에 사회에 기여할 수 없는 혹은 사회 문제에 참여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만들 

수 있다(Fiske et al., 2002). 

또한 고정관념 구성 모델에 따르면, 특정 집단에 

대한 따뜻함과 무능력의 지각은 동정심(pity)과 같

은 감정적 반응을 유발한다(Cuddy, Norton, & 

Fiske, 2005). 동정심은 표면적으로는 긍정적 감

정의 표현일 수 있으나 이러한 감정의 지속적인 표

현은 상대에게 무력감을 주며, 독립성을 감소시키

고 의존성을 증가시키기도 한다(Nussbaum, Pitts, 

Huber, Krieger, & Ohs, 2005).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은 동일한 현상에 대한 다

른 해석을 유발하기도 한다. 예컨대, 어버와 동료들

(Erber & Prager, 1999; Erber, Prager, Williams, 

& Caiola, 1996)은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 사람들

이 젊은 사람의 기억력 부진에 대해서 노력과 집중

의 부족을 원인으로 지적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노

인의 기억력 부진에 대해서는 지적 능력의 결여 또

는 기억력 감퇴 등을 원인으로 지적한다는 것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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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고정관념은 올바른 정보

를 제공할 경우 즉각적으로 바로잡히기도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Guo, Erber, & Szuchman, 1999).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은 종종 노인 고용에 대한 선

입견을 야기하곤 하는데, 실제로 많은 종류의 업무

에서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과 동일한 수행 능력을 가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McCann & Giles, 2002), 

그 성과가 젊은 직장인들보다 부족하다는 인식이 지

배적인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Cuddy & Fiske, 

2002; Posthuma & Campion, 2009).

노인 이미지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미디어가 제

시하는 노인상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예컨대, 

광고 속 노인의 이미지를 분석한 연구는 광고 속 노

인이 대체로 건강하지 않고 품위가 떨어지는 우스

꽝스러운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

다(Kim, 2007). 시사 및 교양 프로그램 속의 노인

들 또한 경제적 무능, 신체적 노쇠, 부정적 외모 단

서 등과 함께 주로 노출되고 있었다(Kim & Park, 

2014). 온라인 뉴스도 노인을 질병을 앓거나 초라

하고 지저분한 외모를 가진 존재로 묘사하고 있었

으며, 부정적인 성격이나 기질과 관련된 기사들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Choi, 2008; Kim, 2003).

미디어와 노인 이미지의 관련성에 관한 초기의 

연구(Gerbner, 1980)는 TV 시청량이 많을수록 

노인을 부정적이고 비호의적 대상으로 간주하며, 

이는 특히 젊은 청년층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

다. 박채리 외(Park et al., 2018)의 최근 연구에서

도 미디어가 노인에 대한 차별을 많이 묘사할수록 

노인에 대한 낙인 인식이 증가하는 현상을 관찰하

였으며, 이는 연령대와 관계없이 청년층(18∼44

세)과 중년층(45∼64세)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

타났다. 강한나(Kang, 2018)의 연구 또한 미디어 

이용이 노인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타 세대의 노인 인식과 태도는 노인과의 동

거 경험이나 소통 경험, 노인 관련 교육이나 봉사활

동 경험 등이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밝혀져 왔다

(e.g., Choi & Shim, 2014; Kwon et al., 2013; 

Lee, 2007). 하지만 노인과 직접 대화하거나 상호

작용 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대 사회의 젊

은 세대에게는 미디어를 통한 간접 경험이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지배적인 역할을 할 가

능성이 높다. 특히,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에서 

가공된 노인 이미지보다는 뉴스에서 보도되는 사실

적 묘사와 노인과 관련된 사건들이 노인에 대한 사

회적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실제로 박석철(Park, 2008)은 

뉴스 보도가 노인 이미지를 노쇠하고 신체적으로 

취약하며 의존성이 강한 대상으로 재현시킴으로써 

우리 사회가 노인을 부정적으로 프레임하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인식을 형성

하는 주요 특성을 언론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를 살펴봄으로써 뉴스 기사가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는 데 미칠 수 있는 영향 요인들을 간

접적으로 확인해 보았다. 이를 위해 2010년 이후 

국내 뉴스 미디어에서 등장한 노인 관련 기사들을 

살펴봄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라 뉴스 미디어에

서 노인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지 분석하

였다. 또한 고정관념 구성 모델의 주요 변인인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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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성격과 더불어 기존의 노인 인식 연구에서 널리 

다루어진 신체적 건강(이하 건강)의 측면도 주요 

항목으로 포함시켜 분석함으로써 부가적인 함의를 

제공하였다. 노인의 건강 악화 및 질병은 기존 연구

에서 노인에 대한 낙인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 중 하

나이며(North & Fiske, 2015), 노인의 능력적 요

인이나 심리적 특성보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을 형성하는 핵심 요인으로 거론되어져 왔다(Choi 

& Shim, 2014; Jung & Kim, 2013; Kwon, 

2013; Lee, 2007; Park, 2008).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뉴스 기사에서 주로 다루는 노인의 특성을 능

력, 성격, 건강의 세 가지 차원에서 나누어 살펴보

고자 다음의 연구문제를 지정하였다.  

연구문제 1: 노인에 관한 국내 뉴스 기사에서 주로 다

루는 노인의 특성(능력, 성격, 건강)은 2010년도∼

2017년도 간 어떻게 달라져 왔는가? 

연구문제 2: 노인에 관한 국내 뉴스 기사에서 주로 다

루는 노인의 특성(능력, 성격, 건강)에 따라 기사의 논

조(긍정, 중립, 부정)가 달라지는가? 

노인에 관한 뉴스 프레임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은 노인이 가진 부정

적 속성에 대한 지각에서 출발하지만, 그 과정에는 

개개인마다 복잡한 사회심리적 과정이 개입한다. 

특히, 집단 자존감(group-based esteem)을 유지

하기 위한 기제로 젊은 세대는 노인 세대를 자신의 

집단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outsider)으로 규정하

며, 노인 문제를 자신과는 관련 없는 외부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다(Hagestad & Uhlenberg, 2005).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뉴스 미디어가 노인 문제를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뉴스 프레임의 영향력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학

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으로 프레임

(frame)은 정보를 처리하는 해석의 스키마로서 개

인이 특정 문제를 사적으로 정의하고 구성하고 해

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틀이다(Entman, 1993; 

Goffman, 1963). 그중에서도 특정 현상에 대해 

그 원인과 관련 통계 등의 배경 정보를 좀 더 깊이 

있게 기술하는 테마 프레임(thematic frame)과 특

정 현상이나 사건에 대해 관련된 인물의 사적인 경

험을 단편적으로 기술하는 단편 프레임(episodic 

frame)은 기존 뉴스 프레임에 관한 연구에서 뉴스 

기사를 분석하는 데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이

론적 틀 중 하나이다(Iyengar, 1990).

단편 프레임은 테마 프레임보다 뉴스 기사에 관

한 수용자의 정보 처리가 수월하고 몰입도를 높여 

주며(Iyengar, 1990), 기사에 등장하는 대상과의 

거리감을 좁혀 주고(Gross, 2008), 기사 속 주장에 

대한 저항을 줄여 주기도 한다(Slater & Rouner, 

2002). 그러나 단편 프레임은 특정 사회 문제가 발

생한 원인이나 배경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수용자가 관련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폭

넓게 이해하고 사회적 해결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이를 사건에 휘말린 개인의 책임 혹은 그들만의 문

제로 치부할 경향이 크다(Iyengar, 1990).

빈곤에 대한 뉴스 프레임의 효과를 연구하는 과

정에서 아이엔가(Iyengar, 1990)는 뉴스가 가난을 

겪는 사람들을 보도하는 양상에 따라 사람들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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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이슈를 받아들이는 양상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

했다. 먼저 뉴스가 노인 빈곤 문제를 통계적 정보와 

빈곤의 원인 등을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기술할 경

우(테마 프레임), 이를 접한 사람들은 노인 빈곤을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지한다. 반면, 노인 빈곤을 

뉴스가 가난한 개인의 사적인 경험을 단편적으로 

기술할 경우(단편 프레임), 사람들은 빈곤의 책임

을 당사자에 부과하고 빈곤이라는 문제 역시 가난

한 사람들만의 문제로 인지하였다. 

노인 부양에 관한 뉴스 기사를 읽은 사람들의 태

도에 대한 최근 연구(Springer & Harwood 2014)

는 노인의 퇴직에 관한 단편 프레임 기사에 노출된 

수용자들이 테마 프레임 기사를 읽은 수용자들보다 

노인 부양 정책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단편 프레임 속 노인

의 이미지가 사회적 고정관념과 유사할수록 사람

들은 퇴직에 대한 노인 개개인의 책임을 높게 지각

하였으며, 이는 노인 부양 정책에 대한 부정적 태도

로 이어졌다. 즉, 노인 문제를 뉴스에서 단편적으

로 다루고 뉴스에 등장하는 노인의 모습이 노인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을 반영할수록 노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부정적으로 심화될 수 있다.

뉴스 프레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사람들이 노

인에 대한 단편 프레임 기사에 많이 노출될 경우, 

노인을 점점 타자화하고 노인 문제를 우리 사회 전

체의 문제가 아닌 노인 개개인의 문제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예컨대, 정신질환

자에 대한 범죄 사건을 단순 미치광이에 의한 사건

으로 묘사할 경우, 이것은 개인의 일탈이며 나와는 

다른 누군가의 사사로운 문제이지만, 이것을 가족 

환경이나 사회 구조의 문제로 다룰 경우 정신질환

자 범죄는 더 이상 나와는 관련이 없는 일탈한 개인

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성원 전체의 문제가 된다. 

마찬가지로, 뉴스 기사에서 노인 이슈를 노인 개인

의 문제로 다룰 것인가 아니면 좀 더 큰 틀에서 우

리 사회의 문제로 다룰 것인가는 사회 구성원들이 

노인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관련 정책에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인의 여가 활동에 대한 신문 보도의 뉴스 프레

임을 분석한 오세숙 외(Oh, 2012)의 연구를 살펴

보면, 건강, 정책 사안을 중심으로 노인의 여가 활

동을 연결 지어 보도함에 있어 단편(episodic) 프

레임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본 연구 

또한 노인과 관련한 뉴스 기사에서 어떠한 프레임

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지를 규명하고,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3: 노인에 관한 국내 뉴스 기사의 지배적 뉴

스 프레임(단편, 테마)은 2010년도∼2017년도 간 어

떻게 달라져 왔는가? 

연구문제 4: 노인에 관한 국내 뉴스 기사의 지배적 뉴

스 프레임(단편, 테마)은 노인의 주요 특성 (능력, 성격, 

건강)에 따라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5: 노인에 관한 국내 뉴스 기사의 지배적 뉴

스 프레임(단편, 테마)에 따라 기사의 논조(긍정, 중립, 

부정)가 달라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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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속 노인의 성별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뉴스 미디어에서 지배적으로 

등장하는 노인의 특성, 기사의 논조, 그리고 뉴스 

프레임이 노인의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미디어에 등장하는 노인의 성별에 따

른 이미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없으

나 서베이 중심의 기존 연구들(Han, 2003; Kwon 

et al., 2013)은 우리 사회의 노인 인식이 노인의 

성별에 따라 어느 정도 상이함을 보고하며, 미디어

를 내용 분석한 연구들 또한 미디어에 등장하는 노

인의 성별에 따라 주로 묘사되는 이미지가 달라진

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e.g., Kim, 2007, 2009).

초기의 한국 드라마나 미디어 속 여성들은 대부

분 전형적인 여성의 역할로 등장해 왔는데, 공통적

으로는 고부 간 갈등의 주체, 결혼 전후 여성의 변

화, 결혼한 여성의 고뇌, 부부 갈등 혹은 남편의 외

도에 대한 피해자로 나타났다(Hong, 1998). 비록 

여성에게 점차적으로 다양한 역할과 캐릭터가 부

여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시청자들에게 TV 속 여

성 노인들은 가족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존재이며, 

‘나이 든’ 여성들은 기부와 희생, 지나치게 강인하

며 가부장성을 모방하는 존재, 배려와 보호의 대상, 

무지하거나 미디어 학습 능력이 부족한 약자의 모

습으로 그려지고 있다(Kang, 2012). 김숙과 박주

연(Kim & Park, 2013)은 드라마 속 노인이 주로 

대가족의 일원이거나 독거노인으로 양극화된 상황

을 재현하며 남성 노인의 가부장성을 반영하는 경

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국내의 미디어는 대체적으로 여성 노인에게 좀 

더 긍정적인 노인 이미지를 투영해 왔다(Kim, 

2007). 그러나 저자가 연구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노인과 미디어와 관련된 주요 학술지 색인을 검색

한 결과, 뉴스 미디어 속 남녀 노인을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유사한 시각의 연구들

은 젠더 불평등의 관점에서 다루어지거나(Kwak, 

Park, & Kim, 2008) 여성 노인에 치중해서 진행

되어(Kang, 2012), 성별에 따른 뉴스 기사의 차이

를 균형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연구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별에 따른 뉴스 기

사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질적 연구에서 

주장되어 온 미디어 속 남녀 노인의 이미지 차이에 

관한 실증적 증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노인의 자립

적이고 주체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기존의 성

역할에 함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에서 뉴스 미디어가 노인의 성별에 따라 지배적으

로 묘사하는 특성이나 양상이 상이한가를 살펴보

는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예컨대, 일본 광

고의 경우 노인의 성역할을 유연하게 묘사함으로

써 가치관, 역할, 생활양식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

용하는 노인의 모습을 자주 등장시켜 왔으며, 다양

한 노인 역할의 묘사는 일본 사회에서 노인의 역할

을 확장하고 자립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Kim, 2007). 따라서 본 연구는 뉴스 기사 속 노인

의 성별에 따라 다루어지는 노인의 특성, 뉴스 프레

임, 그리고 기사의 논조가 달라지는가를 분석해 보

고자 한다. 

연구문제 6: 노인에 관한 국내 뉴스 기사에서 주로 다

루는 노인의 특성(능력, 성격, 건강)은 노인의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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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7: 노인에 관한 국내 뉴스 기사의 지배적인 

뉴스 프레임(단편, 테마)은 노인의 성별에 따라 달라지

는가? 

연구문제 8: 노인에 관한 국내 뉴스 기사의 논조(긍정, 

부정, 중립)는 노인의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가? 

연구 방법

분석 자료의 선정

본 연구는 미디어가 노인을 낙인화하는 과정을 경

험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온라인 뉴스 미디어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노인에 대한 쟁점이 무엇이며 그

것이 노인의 능력과 성격 중 어떠한 측면을 반영하

는가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온라인 뉴스 기사를 내

용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노인’, ‘고령’, ‘시니어’를 

키워드로 빅카인즈(https://www.kinds.or.kr)를 

통해 8개의 종합 일간지3) 속 노인 관련 뉴스 기사

들을 추출하였으며, 분석 대상의 뉴스 기사는 쟁점

의 시의성을 고려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2017

년 6월 31일까지로 한정하였다. 특히 2010년은 베

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

며, 고령 인구의 급증과 더불어 서울시에서 “2020 

고령 사회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으로 

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 수립되

고 그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는 시점이었

다.4) 검색 결과, 총 1만8321건의 뉴스 기사가 검색

되었으며, 그중 중복된 기사 1608건을 제외한 1만

6713건의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확보하였다. 그리

고 10%의 표본 기사 수집을 위해 전체 기사를 날짜

순으로 나열한 후 체계적 무작위 표집 방법을 활용

하여 매 8번째 기사를 수집하였다. 노인과 직접적

으로 관련 없는 기사(e.g., 고령 동물이나 식물에 

관한 기사, 위안부 관련 기사 등), 사진만으로 구성

된 기사, 원래의 기사를 찾을 수 없는 기사를 제외

한 총 1567건의 기사를 최종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자료의 코딩

기사의 분석은 2명의 커뮤니케이션 전공 대학생에 

의해 수행되었다. 두 코더들은 먼저 표본으로 선정

되지 않은 100건의 기사를 무작위로 추출한 후, 코

딩 체계(coding scheme)를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각 기사를 코딩하였다. 합치도가 낮은 항목들과 설

명이 불분명한 유목들의 코딩 체계는 연구자와의 

면대면 협의의 과정을 통해 정교화하였다. 그리고 

무작위로 재선정된 100건의 기사를 2차로 코딩하

여 코더 간 합치도를 재확인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

의 항목에서 코더 간 합치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번의 사전 코딩과 논의를 거친 후 코더들

은 본격적으로 표본 기사들을 코딩하였다. 분석 유목

3)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의 8개 언론사 속 뉴스 기사를 검색하였다.

4) 노인복지과(2010). 서울시 고령 사회 마스터플랜. 출처: http://afc.welfare.seoul.kr/afc/about/progres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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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코더들의 최종 신뢰도는 Krippendorff’s 

Alpha(Kalpha) 계수를 통해 검증되었다. 원래는 

230건의 기사들이 중복 코딩의 대상으로 선정되었

으나, 관련 없는 기사들을 제외한 후에는 최종적으

로 160건의 기사가 신뢰도 검증의 대상이 되었다.5)

분석 유목

분석 유목은 1) 기사에 등장하는 노인의 지배적 특

성, 2) 기사의 논조, 3) 기사의 뉴스 프레임, 4) 기

사에 등장하는 노인의 성별로 분류하였다. 기사에 

등장하는 노인의 지배적 특성은 건강, 능력, 성격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건강은 노인의 노화

로 인한 건강, 질병, 신체적 기능의 쇠퇴 및 장애에 

대한 내용에 관한 기사가 해당되었으며, 능력적 특

성은 노인의 물리적 능력, 정신적 능력, 경제적 능

력 등 노인의 업무 수행 역량이나 역할, 경제적 지

5) 특정 인물을 다루고 있거나(e.g., 고 김수환 추기경 선종 1주기에 즈음하여), 고령이 다른 의미로 쓰인 경우(e.g., [프로농구] ‘최

고령’ LG 이창수 코트선 최고의 조연), 위안부 관련 기사를 다루는 경우, 그리고 사진만으로 구성된 포토 기사는 제외되었다.

Category Frequency Percent

Year

2010 158 10.1

2011 158 10.1

2012 171 10.9

2013 243 15.5

2014 189 12.1

2015 334 21.3

2016 217 13.8

2017 97 6.2

Press
Company

Kyunghyang Shinmun 264 16.8

Kukmin Ilbo 220 14.0

Naeil Shinmun 53 3.4

Munhwa Ilbo 125 8.0

Seoul Shinmun 269 17.2

Segye Ilbo 357 22.8

Hankyoreh 130 8.3

Hankook Ilbo 149 9.5

Total 1,567 100.0

Table 1. Frequency information of the news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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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관한 내용이 기사에 드러난 경우로 분류되었

다. 마지막으로 성격적 특성은 노인의 성격 및 행동

양식과 태도 및 가치관에 대한 기사가 해당되었다. 

특별한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 기사는 (0)없음으로 

코딩하였다(Kalpha ＝ .72). 기사에 등장하는 노

인의 성별은 1) 여성, 2) 남성, 3) 모두 혹은 알 수 

없음으로 분류하였으며(Kalpha ＝ .83), 기사의 

뉴스 프레임은 1) 노인에 관련된 사건이나 사고를 

에피소드 형식으로 기술하는 기사를 ‘단편 프레임’

으로, 2) 특정한 사건이나 이벤트 없이 노인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좀 더 통계 등의 배경 정보를 바탕으

로 심도 있게 다루는 기사를 ‘테마 프레임’으로 구분

하였다(Kalpha ＝ .76). 기사의 대표적 논조는 1) 

긍정, 2) 부정, 3) 중립으로 분류되었다(Kalpha ＝ 

.78). 긍정적 기사는 노인의 지혜나 잠재력, 긍정

적 성격, 그리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노인을 묘

사하는 내용이 지배적인 기사들이 해당되었으며, 

부정적 기사는 노인의 능력적 결함, 부정적 성격, 건

강의 쇠약과 같은 노화로 인한 부정적 변화를 주로 

다룬 기사들이 해당되었다. 중립적 기사는 긍정적이

거나 부정적인 내용이 골고루 포함되거나 특정 논조

를 가지지 않는 기사들이 포함되었다. <Table 2>에

는 개별 항목별 유목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라인과 

빈도가 정리되어 있다.

연구 결과

온라인 뉴스 기사에서 부각되는 노인의 특성

<연구문제 1>은 국내의 온라인 뉴스 미디어에서 

Variable Category Coding Guideline N %

Elderly
Characteristics

Physical Health
The dominant characteristics of older adults focused in the 
article.

477 35.5

Competence 422 31.4

Personality 444 33.1

Tone of 
Description

Positive

The dominant tone of describing older adults in the article. 

552 35.2

Negative 619 39.5

Neutral 396 25.3

News
Frame

Episodic Frame A news article that focuses on a single event of episode. 715 45.6

Thematic Frame
A news article that covers a certain theme about older adults 
or provides a comprehensive explanation on certain event. 

852 54.4

Gender 

Male Elderly
The gender of the older adult depicted or reported in the news 
article. 

179 11.4

Female Elderly 445 28.4

All / Not Specified 943 60.2

Table 2. Definition and descriptive information of each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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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적으로 다루는 노인의 특성(능력, 성격, 건강)

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기 위해 설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특성의 유목별로 유의미한 빈

도수를 확보하기 위해 2년 단위로 구분하여 각 시

기별 뉴스 미디어에 보도된 노인의 특성에 대해 살

펴보았는데, 전반적으로 노인의 건강, 능력, 성격 

모두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3>에 나타나 있듯이 노인 관련 뉴

스 기사에서 주로 다루는 노인의 특성은 시기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χ2 ＝ 12.34, p 

＞ .05). 

<연구문제 2>는 국내의 온라인 뉴스 미디어가 

노인의 특성(능력, 성격, 건강)에 관한 기사를 보도

하는 논조에 대한 것이었다. 기사 속 노인의 특성에 

따른 기사의 논조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대표적으로 노인의 건강과 능력에 대해서는 

부정적 논조의 기사(건강: 47.8%, 능력: 48.8%)가 

많은 반면, 성격적 특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논조의 

기사(51.4%)가 많았다(χ2 ＝ 61.31, p ＜ .001). 

실제로, 노인의 건강과 관련된 부정적 논조의 기사

들은 죽음과 건강 문제를 주로 다루었는데, “노인 

사망하기 전 10년간 요양원서 20개월 보낸다”, “일

주일 지나 80대 노인 숨진 채 발견”, “노인 당뇨에 

저혈당 생기면 치매 발생 3배 높아”와 같은 기사들

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 노인의 성격과 관련된 긍

정적 논조의 기사들은 “동물농장 교통사고 당한 오

봉이 업고 다니는 할머니”, “전 재산 베풀고 시신까

지 기부한 ‘우동 할머니’”와 같이 노인들의 선행이

나, “요가 배워 굽은 등허리 편 86세 할머니”, “87세 

할머니, 인생을 담아 랩을 하다”와 같이 노인의 도

Characteristics Positive Negative Neutral χ2

Health 135 (28.3%) 228 (47.8%) 114 (23.9%)

61.31***Competence 135 (32.0%) 206 (48.8%)   81 (19.2%)

Personality 228 (51.4%) 149 (33.6%)   67 (15.1%)

*p ＜ .05. **p ＜ .01. ***p ＜ .001.

Table 4. Tone of argument on characteristics of elderly in news articles

Characteristics 2010∼2011 2012∼2013 2014∼2015 2016∼2017 χ2

Health 99 (36.3%) 125 (33.8%) 167 (37.9%) 86 (33.2%)

12.34
(n.s.)

Competence 66 (24.2%) 127 (34.3%) 141 (32.0%) 88 (34.0%)

Personality 108 (39.6%) 118 (31.9%) 133 (30.2%) 85 (32.8%)

Total 273 (100.0%) 370 (100.0%) 441 (100.0%) 259 (100.0%)

*p ＜ .05. **p ＜ .01. ***p ＜ .001.

Table 3. Dominant characteristics of elderly reported in news articles

[P
ro

vi
de

r:
ea

rt
ic

le
] D

ow
nl

oa
d 

by
 IP

 1
25

.1
43

.1
59

.1
81

 a
t T

ue
sd

ay
, N

ov
em

be
r 

5,
 2

01
9 

2:
26

 P
M



www.earticle.net

54 한국 언론은 ‘노인’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전정신을 다룬 기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노인에 관한 온라인 뉴스 기사 속 프레임

<연구문제 3>은 국내의 뉴스 미디어가 노인에 관

한 기사를 보도하는 지배적인 뉴스 프레임은 무엇

이며 시기별로 어떻게 달라져 왔는가에 대한 것이

었다. <Table 5>에 나타나 있듯이 노인에 대한 뉴

스 기사의 지배적 프레임은 시기에 따라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시기가 지날수

록 점차 단편 프레임의 비중이 증가하고 테마 프레

임의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χ2 ＝ 

12.34, p ＞ .05). 2010∼2011년에는 전체의 

39.2%에 불과하였던 단편 프레임 기사가 2016∼

2017년에는 절반이 넘는 52.9%까지로 증가하였

다. 특히, 단편 프레임을 사용한 기사들의 경우 “일

주일 지나 80대 노인 숨진 채 발견”, “화재경보기 

작동 모른척해 독거노인 사망케 한 아파트 경비원 

재판에”와 같이 노인과 관련된 사건 및 사고의 단면

을 제시하면서 이를 고령 사회의 현실인 것처럼 보

도하거나, “치매 할머니들이 웨이터로 활약하는 日 

음식점”, “11년째 홀로 동굴 파는 할아버지의 꿈

은”, “광주 114세 할머니도 투표”와 같이 실제 노인

들의 삶의 일면을 제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문제 4>는 국내의 뉴스 미디어가 노인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는 지배적인 뉴스 프레임이 기

사가 다루는 노인의 지배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가에 관한 것이었다. 기사 속 노인의 특성에 따른 

프레임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대체

적으로는 단편 프레임보다 테마 프레임을 더 활용

하고 있었으나, 노인의 능력과 관련된 기사에서 테

Characteristics Episodic Frame Thematic Frame χ2

Health 228 (47.8%) 249 (52.2%)

21.15***Competence 143 (33.9%) 279 (66.1%)

Personality 207 (46.6%) 237 (53.4%)

*p ＜ .05. **p ＜ .01. ***p ＜ .001.

Table 6. News frames across different elderly characteristics in news articles

Frame 2010∼2011 2012∼2013 2014∼2015 2016∼2017 χ2

Episodic 124 (39.2%) 170 (41.1%) 255 (48.8%) 166 (52.9%)

17.37**Thematic 192 (60.8%) 244 (58.9%) 268 (51.2%) 148 (47.1%)

Total 316 (100.0%) 414 (100.0%) 523 (100.0%) 314 (100.0%)

*p ＜ .05. **p ＜ .01. ***p ＜ .001.

Table 5. Dominant news frame in news articles about older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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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프레임(66.1%)이 특히 더 빈번히 활용되고 있

었다(χ2(2) ＝ 21.15, p ＜ .001). 가령, 노인의 

능력과 관련하여 ‘단편 프레임’을 적용한 기사들의 

경우 “전북 완주 창포마을, 으뜸 농촌 체험마을 선

정 할머니 다듬이 연주단 명성”, “자살 생각하던 만

화가 김노인 ‘재기의 꿈’”, “배가 고파서 스팸 5개 훔

친 노인 훈방 조치한 경찰관”과 같이 노인 관련 미

담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노인 문제들을 파편적으

로 다루고 있었었다. ‘테마 프레임’의 경우, “노인 

되면 소비 37% 급감한다”, “빈곤과 고립감이 범죄

로 … 작년 노인범죄 9.1% 늘었다”, “노인 1인 가

구 25년 새 13배 늘어”와 같이 노인 인구의 증가와 

그에 따른 실태 등을 통계적 수치를 통해 제시하고 

이를 사회적 문제로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의 기사

들이 주를 이루었다. 

<연구문제 5>는 국내의 뉴스 미디어가 노인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는 지배적인 뉴스 프레임에 따

라 기사의 논조가 달라지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분

석 결과, <Table 7>에 나와 있듯이 테마 프레임의 

경우 부정적(42.3%)이거나 긍정적(35.8%)인 논

조를 가진 기사가 많은 반면, 단편 프레임의 경우 

테마 프레임보다 논조가 중립적인 경우(29.2% vs. 

21.9%)가 비교적 많았다(χ2(2) ＝ 11.91, p ＜ 

.001). 긍정적 논조로 쓰인 단편 프레임 기사들의 

경우, “기업은행, 홀몸노인 등 소외계층에 2년째 

‘사랑의 밥차’”, “태백산맥 필사 80살 할머니 ‘한문

지도사’ 최고령 합격”과 같이 노인 지원이나 고령 

노인의 도전과 같은 사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

다. 반면, 부정적 논조의 기사들은 “장성 요양병원 

방화 치매노인 징역 20년”, “버스 경로석 양보 안 

하는 청년 집단폭행한 노인들”과 같이 특정 사건이

나 범죄를 노인의 성격과 연관시켜 상세하게 보도

하는 기사들이 많았다. 부정적 논조로 작성된 테마 

프레임 기사들은 “해결되지 않는 농어촌 고령화 빈

곤”, “노인 자살률 1위, 개선책 마련 시급”,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 10년간 4배 늘어”와 같이 고

령화에 따른 노인 관련 문제를 객관적 수치를 활용

하여 제시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원인과 결과를 다

루고 있었다.

뉴스 미디어 속 노인의 성별 

<연구문제 6>은 국내의 뉴스 미디어에서 주로 다

Tone of Description Episodic Frame Thematic Frame χ2

Positive 247 (34.5%) 305 (35.8%)

11.91***
Negative 259 (36.2%) 360 (42.3%)

Neutral 209 (29.2%) 187 (21.9%)

Total 715 (100%) 852 (100%)

*p ＜ .05. **p ＜ .01. ***p ＜ .001.

Table 7. Tone of description across different news frames in news articles

[P
ro

vi
de

r:
ea

rt
ic

le
] D

ow
nl

oa
d 

by
 IP

 1
25

.1
43

.1
59

.1
81

 a
t T

ue
sd

ay
, N

ov
em

be
r 

5,
 2

01
9 

2:
26

 P
M



www.earticle.net

56 한국 언론은 ‘노인’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루는 노인의 특성(능력, 성격, 건강)이 노인의 성별

에 따라 달라지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분석 결과는 

<Table 8>에 요약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남성에 

대해서는 건강(41.8%)이 주로 다루어졌으며, 여성

은 성격(48.4%)이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어졌다. 

능력의 경우, 기사에 성별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42.9%)가 지배적으로 나타났다(χ2(4) ＝ 144.25, 

p ＜ .001). 남성 노인의 건강을 다루는 경우는 “턱

걸이 18개 성공하는 84세 괴력 할아버지 화제”, “에

어부산, 비상슬라이드 작동 70대 노인 실수 정황 훈

방”, “세계 최고령 남성 일본인 112세로 별세”와 같

이 고령임에도 건강한 신체를 보유한 사례나 반대

로 인지적 판단 능력이 떨어져 실수를 하거나 고령

으로 사망하는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남성 노

인의 성격적 특성을 다루는 경우에는 “홀로 사는 할

아버지들, 요리로 세상과 소통하다”, “80대 노인, 

평생 모은 1억 원 전남대에 기부”, “자고 일어나니 

내가 스타! ‘박카스 할아버지’ 곽용근”과 같이 남성 

노인들의 미담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여성 노인의 

성격적 특성을 다룬 기사들은 “사라지는 제주어로 

동시집 낸 할머니 시인”, “충북 영동 패셔니스타 ‘대

구 할머니’”, “움막농성 할머니 칼바람에 덜덜 ‘송전

탑 세우면 안고 죽을 것’”, “28살이 내 남자친구? 92

세 할머니 경찰에 ‘버럭’” 등과 같은 기사가 주를 이

루었다. 이러한 기사 속 여성 노인들은 남성 노인들

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억척스럽거나 고집스러운 

성격적 특성이 부각되었다. 능력적 특성에서 성별

을 특정하지 않은 기사들의 경우 “노인 교통사고 피

해 가해 더 늘었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여성 노

인·남성 노인 소득 격차 10%p 줄어” 등과 같이 노

Gender Episodic Frame Thematic Frame χ2

Male Elderly 111 (62.0%)   68 (38.0%)

55.67***Female Elderly 244 (54.8%) 201 (45.2%)

All / Not Specified 360 (38.2%) 583 (61.8%)

*p ＜ .05. **p ＜ .01. ***p ＜ .001.

Table 9. News frames of different genders depicted in news articles

Characteristics Male Elderly Female Elderly All / Not specified χ2

Heath 74 (41.8%) 153 (35.9%) 250 (33.8%)

144.25***
Competence 30 (16.9%) 67(15.7%) 325 (43.9%)

Personality 73 (41.2%) 206 (48.4%) 165 (22.3%)

Total 179 (100%) 445 (100%) 943 (100%)

*p ＜ .05. **p ＜ .01. ***p ＜ .001.

Table 8. Dominant characteristics of elderly between different genders depicted in news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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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관련 통계 수치나 제도 등과 관련한 내용들이 많

이 보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7>은 국내 뉴스 미디어가 노인에 관

한 기사를 보도하는 지배적인 뉴스 프레임이 노인

의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노인

의 성별에 따른 기사의 뉴스 프레임을 살펴본 결과

는 <Table 9>와 같다. 성별이 남성 혹은 여성 노인

으로 구체화 되는 경우에는 단편 프레임(남성: 

62.0%, 여성: 54.8%)이, 성별이 드러나지 않거나 

남녀가 모두 등장하는 경우에는 테마 프레임

(61.8%)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χ2(2) ＝ 55.67, 

p ＜ .001). 가령 단편 프레임의 경우, “홀로 임대

주택 살며 쌈짓돈 모아 장학금 1000만 원 기탁한 

할머니”, “어버이날 혼자 살던 80대 할머니, 숨진 

채 발견돼”, “알록달록 무지개 정장 ‘멋쟁이 할아버

지’”, “집과 무덤을 ‘물물교환’ 83세 할아버지의 사

연”과 같이 주로 노인에 대한 미담, 이슈, 사건 등 

사례를 중심으로 기사화하기 때문에 노인 성별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테마 프레임의 경우, “다 같

은 독감백신? 노인 전용은 따로 있다.”, “영양실조

환자 60% 노인, 3년 새 21% 증가”, “65세 이상 노

인 건보 진료비 지출 급증”과 같이 노인 관련 통계 

자료나 사회 현상 등을 사실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어 노인에 대한 성별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

았다.

<연구문제 8>은 국내의 뉴스 미디어가 노인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는 논조가 노인의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기사 속 노인의 성별

에 따른 논조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Table 10> 

참조), 노인의 성별이 언급된 경우에는 긍정적 논

조의 기사(남성: 43.6%, 여성: 44.5%)가 많았으

며, 노인의 성별이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적

(41.3%)인 기사가 많았다(χ2(4) ＝ 42.37, p ＜ 

.001).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 간에는 기사의 논조

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긍정적 논조의 기사들은 

“30년간 폐품 모아 이웃 도운 황화익 할머니 서울

시 복지대상”, “붓글씨 즐기는 88세 할아버지 EBS 

‘장수가족, 건강의 비밀’”과 같이 노인의 미담이나 

노년의 일상적 모습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묘

사하는 반면, 부정적 기사들은 “인지장애 노인 우울

증 조심해야”, “노인들 기초노령연금 포기 왜?”, “일

하는 노인 41% OECD 2위”와 같이 사회적으로 관

심 가져야 할 노인 문제들을 주로 다루고 있어 특정 

사례보다는 통계적 자료를 활용해 현황을 객관적

Tone of Description Male Elderly Female Elderly All / Not Specified χ2

Positive 78 (43.6%) 198 (44.5%) 276 (29.3%)

42.37***
Negative 66 (36.9%) 164 (36.9%) 389 (41.3%)

Neutral 35 (19.6%) 83 (18.7%) 278 (29.5%)

Total 179 (100%) 445 (100%) 943 (100%)

*p ＜ .05. **p ＜ .01. ***p ＜ .001.

Table 10. Tone of description across different genders of older adults depicted in news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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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술하고 때로는 비판적으로 논의하고자 하

는 기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논의

본 연구는 뉴스 기사에서 기술되는 노인 이미지 경

향을 파악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노인

과 관련된 국내 뉴스 기사를 수집하여 기사 속에 드

러난 노인의 지배적인 특성, 뉴스 프레임, 기사의 

논조, 그리고 등장하는 노인의 성별 등을 교차하여 

분석하였다. 

뉴스 기사 속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노인의 특성

은 건강, 성격, 그리고 능력적 특성이 유사하게 분

포되어 있었으며, 시기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

되지 않았다. 그러나 노인의 건강과 능력에 대해서

는 주로 부정적 논조의 기사가 지배적인 반면, 성격

에 대해서는 긍정적 논조의 기사가 지배적이었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대부분의 타 세대가 노인의 능

력이나 건강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

는 반면, 심리적이거나 성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Choi & Shim, 

2014; Jung & Kim, 2013; Kwon et al., 2013)에 

비추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미혜(Kim, 

2003)는 인터넷 신문에 나타난 노인의 이미지를 

분석한 연구에서 기자들이 노인에 관한 교육이나 

생활 경험이 부족하고 언론사의 지침이 특별히 마

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의 전형적인 노인 이

미지에 치중한 기사들을 작성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노인에 대한 부정적 

기사들은 건강 문제나 범죄와 같이 사건에 치중된 

기사들을 주로 다루고 있었고, 긍정적 논조의 기사

의 경우 노인들의 선행을 다루거나 새로운 도전에 

관한 기사들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는 2000년대 초

기에 뉴스 기사를 분석한 연구의 결과와 크게 다르

지 않다. 관습적으로 작성된 기사들이 지배적이라

는 것은 언론이 기존의 사회적 이미지를 고착화하

는 데 기여할 뿐 고령 친화 사회로 발전하는 데 필

요한 발전적이고 사회 통합적 시각을 제공해야 하

는 당위적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신체적 변화나 건강 문제에 대한 부정적 논조의 기

사들은 노인 집단에 대한 사회적 낙인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된 실증 연구와 언론사 지침

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다룬 기존의 해외 문헌들

(e.g., Cuddy & Fiske, 2002; Erber & Prager, 

1999; Erber et al., 1996; Posthuma & Campion, 

2009)은 공통적으로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의 심화

는 노인의 역할 상실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면, 특정 문제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은 해당 문제를 노력 혹은 집중력과 같

은 의지의 문제로 보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반면, 

동일한 문제라도 대상이 노인일 경우에는 이를 능

력의 부족과 같은 고질적 속성으로 연결시켜 해결

할 수 없는 문제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

이다. 같은 문제도 개인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노화로 인한 능력의 쇠퇴를 원인으로 볼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가 개입하기보다는 문제로부터 

당사자를 분리함으로써 문제를 없애고자 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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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다. 즉, 미디어로 인해 노인의 능력이나 건

강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고착화될수록 노인

의 역할 분리 담론이 강화되고 이는 노인 집단의 역

할 상실 및 사회적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으로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한편, 노인에 관련된 기사들은 최근의 기사일수

록 단편 프레임을 활용하는 빈도가 많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단편 프레임 기사들은 노인사

고나 자살과 같은 노인 문제를 사회 구조나 정책과 

같은 근본적 논의로 연결시키기보다는 단순한 문

제 제기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여가 활동에 대한 뉴스 기사가 테마 프레임

보다는 단편 프레임을 이용하여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오세숙 외(Oh et al., 2012)의 연구 결과와

도 일치한다. 또한, 인터넷 신문에 나타난 노인 이

미지를 분석한 김미혜(2003)의 연구에서 상당수의 

인터넷 기사들이 미래의 노인상이나, 노인 복지 관

련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채 눈에 보

이는 현상을 기사화하는 데 그친다고 언급한 것과

도 그 맥을 같이한다. 이는 단편 프레임이 테마 프

레임보다 노인 관련 문제를 사회적으로 축소하고 

사회 전체의 문제가 아닌 노인 집단 내부의 문제로 

여길 수 있다는 아이엔가(Iyengar, 1990)의 주장

을 고려하였을 때 특히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다. 실

제로 특정 집단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문

제로 기술하는 단편 프레임은 특정 집단에게 친화

적인 정책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얻는 데 효과적이

지 못하며, 기사의 내용이 해당 집단에 대한 사회의 

고정관념을 반영할수록 관련 집단에 대한 타 집단

의 태도를 악화시킨다는 결과의 연구도 있었다

(Springer & Harwood, 2015). 지난 2017년 우

리나라가 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다양한 노인 

관련 이슈들이 연이어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 사회의 단면을 제시하는 단편 프레

임은 노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야기하고, 나아가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등 고령 사회를 위한 정책 

집행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

다. 향후에는 뉴스 프레임에 따라 노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 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시행될 필요가 있으며, 후속 연구를 통해 위

의 추론들에 대한 경험적 근거가 축적되길 기대한다.

노인의 특성에 따라서는 건강과 성격에 관한 기

사들이 능력에 관한 기사들보다 단편 프레임을 주

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능력에 대한 기사는 다른 기

사들보다 테마 프레임을 활용하는 비율이 상대적

으로 높았다. 이는 노인의 건강이나 성격적 특성에 

대해서는 노인 개인의 관리나 성향과 관련이 있다

고 보는 반면, 능력에 대한 것은 노인 고용, 복지, 

부양 등의 사회적 문제와 연결시키려는 의도의 기

사가 많았다는 점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한 정책적 변화에 대해 

다루는 기사들은 노인의 경제적 능력에 초점을 맞

추고 관련 통계나 보고서 자료 등을 인용하고 있었

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테마 프레임으로 구성

된 기사들은 부정적 논조의 기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향을 보였다. 

성별의 경우 여성 노인이 명시되는 경우가 남성 

노인이 명시되는 경우보다 많았으며 전체적으로는 

성별이 명시되지 않거나 남녀 노인 모두가 등장하

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특성에 따라서는 남성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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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건강이 주로 다루어진 반면, 여성 노인에 관한 

기사는 성격적 특성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었다. 노

인의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를 다룬 국내 문헌들은 

우리 사회의 여성 노인들은 기질적으로는 따뜻하여 

남성 노인들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신체적으

로는 건강하지 못하여 주로 돌봄과 부양의 대상으로 

여겨진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Han, 2003; Kwon 

et al., 2013). 이러한 편견은 뉴스 기사들이 여성 

노인의 능력이나 건강 등 여성 노인들이 사회 구성

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한 특성에 대해 언

급하기보다는 성격이나 행동 양식과 같은 기질적인 

요소를 강조함으로써 심화되어 왔다(Kang, 2012; 

Kim, 2007). 본 연구에서도 여성 노인의 건강은 

남성 노인에 비해 쇠약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었는

데, 이는 여성 노인에게 노인과 여성이라는 다중의 

고정관념을 중첩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낳는 부분이다. 

뉴스 프레임의 경우, 단편 프레임으로 작성된 기

사에서 주로 성별이 특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테

마 프레임은 남녀 노인 모두가 등장하거나 성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단편 프레임이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과 관련된 사건이나 에피소

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어

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다. 한편, 남녀 모두 

특정 성별이 언급되는 경우에는 긍정적 논조의 기

사가, 성별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논

조의 기사가 많았다. 이는 특정 개인에 대한 기사의 

경우, 성별을 불문하고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들이 

많지만 노인 집단을 일반화하여 기술하는 경우, 기

사의 톤이 부정적인 어조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는 노인 개개인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나 태

도는 따뜻하고 긍정적이지만 노인을 하나의 집단

으로 정의하고 집단 정체성에 대해 기술할 경우 사

회적 인식이 냉담하거나 부정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일 수 있다. 후속 연구는 좀 더 

경험적으로 노인 개인과 노인 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

식의 차이를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뉴스 기사의 프

레임과 논조의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면서 ‘세대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는 점에서 테마 프레임보다 단편 프레임의 보도량

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령 사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노인 부

양에 대한 부담을 비롯해 젊은 세대의 ‘노인 혐오’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편 프레임은 노인의 

삶이나 노인 문제의 일면만을 제시함으로써 노인

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나아가 세대 간 갈등을 촉

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노인 관련 보도에서는 노인

혐오나 세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측면들을 최대

한 자제하면서, 단편 프레임보다는 테마 프레임을 

통해 보다 심층적이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노인

사회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한 보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 및 연령주의 

인식에 주목하고, 이를 야기하는 하나의 기제로서

의 뉴스 미디어의 역할을 탐색해 보기 위해 실행되

었다. 그 결과, 뉴스 기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노인의 특성과 그에 대한 기사의 논조, 노인에 대해 

기술하는 프레임과 등장하는 노인의 성별 등에 대

한 국내 언론의 보도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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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고착화되어 가는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언론의 역

할을 부분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었다. 물론 본 연

구는 뉴스 기사를 내용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논의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 자체가 인과 관계에 대한 실

증적 근거로서 작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노인 인구

의 증가 속도가 점차 빨라지는 시점에서 우리 사회

가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고령 친화 사회로 나아

아가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착

화하고 있는 현 사회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하

기 위한 자성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젊은 세대의 

입장에서 노인 세대를 타자화하여 기술하고 노인

에 관한 고정관념을 반복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는 

뉴스 미디어 역시 마찬가지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노인의 특성(능력, 성격, 건강)에 

관계없이 기사의 논조를 균형적으로 보도하고, 노

인 문제를 노인 집단만의 문제로 단편화하거나 타

자화하는 것이 아닌 사회 통합적인 시각에서 사회 

전체의 문제로 조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을 보도함에 있어서도 과거

의 전형적 보도양식을 답습하기보다는 다양한 노

인상을 발굴하고, 기존의 성역할에 함몰되는 것이 

아닌 유연한 시각에서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을 다

룸으로써 노인의 사회적 역할이 성별과 연령에 기

인한 이중적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언론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을 집단화

하여 부정적인 집단 정체성을 부여하고 냉담한 시

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포용적이고 세대 통합

적인 시각에서 노인 개개인의 개성에 주목하고, 다

양한 노인상을 사회에 알리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

어야할 것이다. 좀 더 다양한 후속 연구를 통해 고

령 친화 사회의 구현을 위한 언론의 역할과 보다 구

체적인 기사 작성의 실무적 지침이 마련되길 기대

해 본다.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특성을 건강, 능력, 성격적 특성

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비록 해당 분류

는 낙인을 발생시키는 요인에 관한 기존의 개념적 

연구와 노인의 이미지를 분석한 실증적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추출한 분류이지만, 개별 특성이 완벽

하게 상호 배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를 갖는

다. 예컨대, 노인의 쇠약함이 무능력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기술되어질 때, 이는 건강과 능력 모두를 

포괄하는 기사가 될 수 있다. 또한, 기사의 프레임

을 단편 프레임과 테마 프레임으로 분류함에 있어

서도 단편 프레임의 경우 특정 사건이나 현상의 단

면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노인의 실태를 제시하

는 데 초점을 둔 반면, 테마 프레임의 경우 우리 사

회의 노인 문제를 통계나 연구 자료 등을 통해 복합

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기사들에 초점을 두었다. 그

러나 일부 기사들의 경우 특정 사건이나 한 개인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 사회의 노인 문제를 심층

적으로 분석하는 등 기사의 구성에 있어 복합적인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본 연구에

서는 기사가 주로 강조하는 특성을 바탕으로 개별 

유목을 코딩하였으나, 동일한 기사가 코더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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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다른 유목으로 코딩되어질 수도 있다는 한

계를 인정한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된 시기(2010∼

2017년)와 기준(2년 단위)은 연구자의 주관적 판

단에 의한 것이다. 물론 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

적 은퇴와 같은 중요한 시기적 요인을 고려하여 선

정된 것이나 이 또한 연구자의 판단으로 다른 관점

에서는 다른 시기적 요인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분석의 결과 또한 상이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석 대상으

로 선정된 8개의 언론사 역시 빅카인즈의 뉴스 검

색 서비스가 제공하는 일간지만을 대상으로 하였

기 때문에 포괄성의 측면에서 한계점을 갖는다.

셋째, 본 연구는 뉴스 기사 자체만을 맥락 없이 

분석하였기 때문에, 특정 기간의 기사 주제나 내용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건과 같은 배경 요

인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이나 기자 유형, 정보원 등의 

영향력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는 

뉴스 기사가 다루는 노인의 특성, 기사 작성 프레

임, 논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배경 요인과 언론

사, 기자, 정보원 등의 외적 요인에 대해서도 분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실증적 연구가 아니기 때

문에, 뉴스 기사의 잠재적 영향력에 대해 상당 부분

을 기존 문헌과 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자의 추론

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혀 둔다. 향후 노

인에 관한 뉴스 기사의 내용이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논의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들이 보다 많

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실제로 뉴스 기사를 읽은 

후에 나타나는 노인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 변화를 

관찰한다면 노인에 대한 인식 형성에 뉴스 미디어

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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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2010*

Hyun Jung Oh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Health & Strategic Communication, CHA University**

Kyung Ah Shin
Associate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for Creativity & Interaction, Hanyang University***

Objectives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plore the role of news media in promoting elderly stigma and 
ageism in Korean society.

Methods
A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with 1,567 randomly selected online news articles published 
between January 2010 and June 2017.

Results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e following. First, the majority of the news articles published 
on health and competence of older adults focused more on the negative aspects, whereas the 
news articles published about the personality of the elderly maintained a positive tone while 
describing the elderly people. Recently published articles, as well as the articles about health 
and personality of the older people, were more likely to use the episodic frame than the 
thematic frame. News articles about male elderly focused more on their health condition 
whereas those about female elderly focused more on their personalities. With regard to both 
the genders, the tone of news articles was more positive when a specific gender was stated in 
the story. However, the articles maintained a negative viewpoint when the information about 
gender was not detailed in the story.

Conclusions
The current study provides significant implications in the field of elderly research based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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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atic observation about the recent tendency of news reports in providing information 
about the elderly. This study also indirectly examined the impact of news media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social stigma and ageism against the elderly population in our society.

K E Y W O R D S  Older Adults, Stereotype Content Model, News Media, News Frame, 
Cont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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